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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백승우 작, A-#001 (Jeff, London, 1972) , 2011, digital print, 42x29.7 cm 

개관 5 주년을 맞은 두산갤러리(서울 종로구 두산아트센터 1 층)는 18 일부터 8 월 19 일까지 지난 

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두산 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. 일명 'RE-OPENING 

DOOSAN GALLERY SEOUL' 재개관 기념 전시.  

  

 

  

▲권오상 작, Control, 2007, c-print, 

mixed media, 177x74x43 cm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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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권오상·김기라·김인배·김인숙·민성식 외 9 명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

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로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난 3 년 동안 운영해온 두산 레지던시 

뉴욕의 성과를 살펴보는 의미를 가진다(문의=02-708-5015)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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